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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우리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행하여 마침내 모든 중생들을 이롭

게 하는 보현행원의 자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일찍이 불교의 모

든 보살님들은 중생을 위한 정진에 머뭇거림이 없었고 나라와 국민을 

위하는 길에는 항상 부처님께서도 나투셨습니다.

우리가 마음마저 향기로 장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하게 

발원하는 것은,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

족의 숙원을, 전 세계가 함께 한다는 것에 큰 뜻이 있습니다. 아울러 

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함께 화합하는 올림픽의 정신은 

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이며 불교 사상과도 일치하는 이유이기도 합

니다.

이미 평창은 두번의 유치에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완벽한 올림

픽을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. 멈추지 않은 평창의 도전은 

안타까움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. 이것이야 말로 올림픽 정신을 실

현하는 것이며 “땅에 넘어진 자, 땅에서 일어나라”는 옛 선지식의 가

르침과도 같습니다. 

우리는 지난 12년간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는 길을 가고 

있습니다. 온 국민이 올림픽 유치를 통해 하나 되고 남과 북, 세계의 

평화를 실현하는 길로 함께 정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

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

신 결사의 수행결사와 평화결사에 해당하는 길입니다. 불교계가 한 목

소리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결사의 

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,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불교를 실현



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

부처님께서는 ‘준비된 자만이 나아갈 수 있고,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

반드시 이룰 것이라’ 하셨습니다. 오늘의 이 숭고한 법석으로 올림픽 

유치라는 마지막 정점이 찍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또 평창 동계

올림픽의 유치와 함께 온 누리에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 가득하길 기원

합니다. 

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신 포교원장 혜총스님과 함께해 준 최문순 

강원도지사님,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진력하신 이건희 IOC 위원님과 조

양호 유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정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

니다. 평창 그리고 강원도민의 헌신은 온 국민의 희망이었습니다. 부처

님께 간절히 서원하는 진심으로, 여러분과 함께 평창의 성공적인 유치

를 기원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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